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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argeted on the non-processed, semi-processed, and full-processed seafood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s of purchase attributes for each seafood product.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n 335 randomly chosen seafood consumers. Respondents' importance-satisfaction 
scores of purchase attributes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purchase 
attribut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n 21 out of 23 attributes, according to the 
non-processed, semi-processed, and full-processed seafood(p<0.05). Consumers regarded intrinsic attributes 
such as ‘freshness’ of products as very important when purchasing non-processed seafood, and their satisfaction 
was also high. On the other hand, for semi-processed and full-processed seafood, external attributes such 
as ‘date of manufacture or expiration date’ wer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attributes to purchase them. 
Consumers also perceived that full-processed seafood was less in quantity and more expensive than non-processed 
and semi-processed ones. In case of semi-processed seafood, the difference of importance-satisfaction 
score for ‘taste’ was large, and it was considered the taste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consumers’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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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

I. 서 론
식품소비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 진출, 1인 가구의 증가, 주 5일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다

양한 사회 변화 현상들로 인해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점차 개인화ㆍ산업화

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식생활 양식이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발

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반조리식품, 완전조리식품이 생산됨에 따라 가정에서 신선식품을 

이용하여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보다는 가공식품이나 편의 식품을 이용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Park and Jang, 2014; Kim and Ahn, 2015; Jang and Hong, 2016).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식품가공기술의 발달 및 소비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喰)의 간편화’ 트렌드

로 인해 반가공식품, 즉석가공식품, 동결건조식품 등 편리성과 기능성을 갖춘 가공식품의 종류도 다양

해지고 있으며, 국내소비자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im et al., 
2017; Park and Jang, 2017). 우리나라의 식품 전체 생산액은 2007년 76.74조 원에서 2016년 129.15조 

원으로 약 68.3% (연 평균 5.95%) 성장한 반면, 가공식품의 생산액은 동 기간 38.17조 원에서 73.31
조 원으로 92.1%(연 평균 7.52%) 성장하였다. 전체 식품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9.7%
에서 56.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특히 가공식품 중에서

도 가열ㆍ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초밥 등 완전가공식품인 ‘즉석섭취식품

(Ready To Eat)’의 국내 시장규모는 국내 출하 실적 기준으로 2011년 1조 1,368억 원에서 2016년 2조 

2,682억 원으로 5년 간 99.5% 증가했다(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2017). 위와 같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진행될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학계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An and Kang, 2006; Lee et al., 2015). 그러나 보다 정확한 타깃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가공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품의 선택속성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을 분석

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식품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마

케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국내 가공식품을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식품으로 

분류, 가공식품 소비자 행동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식품 산업체에 국내 가공식품 소비 트렌

드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산물을 대상

으로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 46%를 공급하는 주요 급원으로서 전체 

식품 수급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시장은 여전히 구매자 중 다수

(65.0%, 2017년 기준)가 구입처에서 손질한 형태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나, 포장된 형태의 수산물 

구입비중이 2015년 13.4%에서 2017년 24.5%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조리 및 완전조리 제품 구입비

중 역시 0.8%에서 1.9%로, 0.4%에서 0.8%로 각각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특히 해조류의 경우, 저칼로리 건강식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웰빙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Baek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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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또한 즉석섭취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간편식 제품(Home Meal Replacement, HMR) 
분야에서도 생선초밥, 연어도시락 등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유통업체를 통해 출시되고 있으

며(Dailian, 2017; Bridgenews, 2018), 간편식을 찾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 향후 이러한 수산물 

가공식품의 소비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량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공식품으

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

족도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공식품의 정의 및 분류

본 연구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

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은 편의식품(Convenice food)와 혼용해서 자주 

쓰이고 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2015)에 따르면 가공식품은『식품원료(농, 임, 축, 수

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

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

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대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편의상 반가공식품과 

완전가공식품 두 그룹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Seo, 2002; Jeong, 2011). 반가공식품(Semi-processed 
food)은 타 업체로부터 일부 전처리과정을 마쳐 섞거나 간단한 가열로 메뉴가 완성되는 형태의 식자

재로 통조림류, 일 인분씩 썰어서 포장한 육류, 냉동 채소, 밀폐 포장된 소스나 스탁류 등이 포함된 

RTC(Ready To Cook) 상태를 말한다. 완전가공식품(Full-processed food)은 타 업체로부터 조리가 완성

된 상태로 간단히 데우거나 즉시 테이블로 서브될 수 있는 RTS(Ready To Serv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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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선택속성과 소비자 만족

제품의 선택 속성(Attribute)이란 제품이 가진 유형과 무형의 특징을 말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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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이다. 이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속성별 중요도에 따라 제품 선택이 달

라짐을 의미한다(Park, 2016). 제품의 선택속성은 성분, 맛, 향, 색깔 등 해당 속성의 변화가 제품 자체

의 물리적 변화를 야기하는 내재적 속성(Intrinsic attributes)과 브랜드, 디자인, 원산지 등 그 속성 자

체가 변화해도 제품 자체의 물리적 변화는 수반하지 않는 외재적 속성(Extrinsic attributes)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경험과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 내재적 속성보다 외재적 제품속

성에 의존하게 된다(Zeithaml, 1988; Jang and Park, 2009). 
한편 소비자는 욕구 발생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의 정보인 제품속성을 이용하여 대안을 선

택·구매하고 소비한 후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Engel and Blackwell(1982)에 따르면 소비

자의 만족은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에서 보이는 소비자 반응’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각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관련되어 있다(Oliver, 1993). 
Jung(2016)은 가공식품의 제품선택속성이 소비자 만족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제품의 선택속성(편의선택, 브랜드선택)이 소비자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수산가공품의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별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전적 기대수준’인 속성의 중요

도를 분석하는 것은 수산가공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수산물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하여 개별 수산물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가공수산품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가공수산물 선택속성을 

외재적 속성과 내재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수산물 가공정도와 선택속성별 소비자 만족도의 관계

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및 이로 인한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공 및 위생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산물가공식품에 관한 소비자 반응

과 인식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산물 가공식품의 선택속성에 대한 소비자

의 구매의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Kim(2011)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며,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선택속성과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Kim(2011)은 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추구혜택과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이들 변수가 수산물

가공식품의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수산물가공식품의 추구혜택을 

영양성, 편리성, 고급성, 경제성 등 4개의 요소로 평가하고 수산물가공식품의 선택속성은 제조일자, 유통기

한, 원산지, 식품첨가물현황, 영양소함량 등으로 구성된 ‘제품정보’와 광고 및 홍보, 주변인 추천, 포장 및 

디자인, 제조회사(인지도)로 구성된 ‘브랜드’, 조리시간, 조리방법으로 구성된 ‘조리방법’, 가격, 할인행사 및 

덤 행사(이벤트), 용량으로 구성된 ‘가격’ 등 총 4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택속성 중 ‘조리방법’과 추구혜택의 ‘영양성’, ‘편리성’, ‘경제

성’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식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추구혜택의 ‘영양성’과 ‘편리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선어 및 가공품을 포함한 전체어류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

한 Park et al.(2014)의 결과, 어류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74%가 ‘품질’을, 
다음으로 ‘맛(14.9%)’을 선택했으며, ‘구매 및 조리의 편리성’은 4.2%에 불과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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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맛(14.9%)’을 선택했으며, ‘구매 및 조리의 편리성’은 4.2%에 불과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조사 대상 중 1인 가구집단이 타 가구원수 집단(평
균 6.2%)에 비해 어류가공품 및 완제품형태 구매비중이 33.8%로 월등히 높았는데, 이들은 타 집단(평균 

4.2%)에 비해 어류제품 구입시 편리성(구매 및 조리)을 매우 높게(13.6%)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시 제품의 가공 상태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을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 거주자 중 설문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비가공(Non-processed), 반가공

(Semi-processed), 완전가공(Full-processed) 수산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남녀소비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무작위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자가 피험자들

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341부의 설문지 중 오기 또

는 누락된 설문지 6부를 제외시킨 335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정보와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원수(동거인 수), 동거 유형, 월 평

균 가구소득, 직업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 문항의 보기는 

Statistics Korea(2016)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2015년 소득 10분위 가구소득 경

계값을 월 단위로 환산한 뒤 소득 5분위 기준으로 구간별 최솟값과 최댓값을 제시하였다.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은 선행연구(Cassano, 1999; Jang and 

Park, 2009; Kim and Ryu, 2014;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2015; Jung, 2016; 
Park et al., 2016)에서 소비자의 식품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택속성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총 23가지 선택속성에 대하여 세 가지 가공정도에 따른 중요도-만족도 항목을 배치하였다. 내재적 

선택속성은 제품의 맛, 영양, 신선도, 안전성, 소화성, 위생(청결성), 식감, 독창성, 양 등 9개의 속성으

로 구성되었으며, 외재적 속성은 재료의 국내산여부, 영양성분의 표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
품의 가격, 판매처의 위생, 제조사의 브랜드, 포장용기의 위생, 포장재질의 안전성, 매장의 신뢰도, 포

장용기의 디자인, 판매처의 접근성, 사용(취식)의 편리성, 정부인증마크(HACCP, 유기식품, 이력제 등), 
포장용기의 안정성(운반시 제품이 새거나 흐트러지지 않음) 등 14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지 상단에는 각 가공범주 별 수산물의 설명과 예시 제품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응답자들이 

각 가공정도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수산물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7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만족하지 않는다, 
7점: 매우 중요/만족한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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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335부의 설문지를 SPSS 통계프로그램(ver.19.0)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 수산물 간의 속성별 중요도와 만

족도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변수의 등분산 여부에 따라 Scheffe 또는 Dunnett T3로 사후검증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

에 비교하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18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구       분 응답자 수(명) 퍼센트(%)
합       계 335 100.0

성별
남성 155 46.3
여성 180 53.7

연령

20대 118 35.2
30대 67 20.0
40대 61 18.2
50대 73 21.8

60대 이상 16 4.8

혼인여부
기혼

맞벌이 104 31.0
외벌이 67 20.0

미혼 164 49.0

동거인 수
(응답자 

본인 포함)

1 인 58 17.3
2 인 45 13.4
3 인 80 23.9
4 인 106 31.6

5 인 이상 46 13.7

동거 유형

1인 가구(독신) 58 17.3
부부(2인) 21 6.3

가족과 함께 (3인 이상) 242 72.2
가족 이외 동거인과 함께 14 4.2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1분위 0~135만 원 44 13.1
소득 2분위 136~264만 원 36 10.7
소득 3분위 265~402만 원 103 30.7
소득 4분위 403~610만 원 122 36.4
소득 5분위 611만 원 이상 30 9.0

직업

비경제활동자
전업주부 46 13.7

학생 106 31.6
경제활동자 153 45.7

기타 30 9.0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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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155명(46.3%)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는 118명(35.2%), 
30대는 67명(20.0%), 40대는 61명(18.2%), 50대는 73명(21.8%), 60대 이상은 16명(4.8%)으로,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적으로 20~50대 응답자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는 기혼자와 미혼자가 각각 약 51.0%, 49.0%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거인 수는 4인이 가장 

많았으며(31.6%), 1인 가구도 17.1%를 차지했다. 동거유형은 가족과 함께(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이외의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4.2%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403~610만 원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65~402만 

원(소득 3분위) 30.7%, 0~135만 원(소득 1분위)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자가 

153명으로 45.7%, 비경제활동자(전업주부 및 학생) 54.3%로 나타났다.

2. 내재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1)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품 범주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제품의 독창성’ 속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중요도-만족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보다 낮았다(p<0.05). 세 범주의 수산품 모두 중요도와 만족도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선택속성은 ‘제품의 위생(청결성)’으로 나타났다(p<0.01). 특히 비가공 수산품의 차이

가 1.40으로 반가공(0.94), 완전가공(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속성 역시 

비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물의 경우 중요도-만족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맛’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0.80으로 타 선택속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p<0.01). 세 범주 중 비가공 수산품 및 완전가공 수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속성별 중요도-만
족도 점수 차이가 반가공 수산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선택속성 비가공 t-value 반가공 t-value 완전가공 t-value

제품의 맛
중요도 5.771)

10.305**
5.74

11.435**
6.06

13.512**
만족도 5.07 4.94 5.17

제품의 영양
중요도 5.46

7.145**
5.14

8.448**
5.27

8.197**
만족도 4.96 4.54 4.71

제품의 신선도
중요도 6.22

17.000**
5.38

9.550**
5.78

12.415**
만족도 4.89 4.64 4.84

제품의 안전성
중요도 5.78

15.005**
5.58

9.664**
5.78

12.206**
만족도 4.57 4.86 4.77

제품의 소화성
중요도 4.95

4.158**
4.97

5.489**
5.23

8.661**
만족도 4.67 4.56 4.61

제품의 위생(청결성)
중요도 5.96

16.291**
5.84

12.329**
6.05

13.269**
만족도 4.56 4.90 4.99

제품의 식감
중요도 5.25

7.192**
5.10

5.585**
5.19

7.250**
만족도 4.73 4.69 4.69

제품의 독창성
중요도 3.69

-0.100
4.33

1.753
4.42

1.655
만족도 3.70 4.19 4.30

제품의 양
중요도 4.79

8.409**
5.17

9.160**
5.05

8.635**
만족도 4.14 4.47 4.29

1) 평균값,  *P<0.05, **P<0.01

<표 2> 수산품 가공수준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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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중요도 차이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 수산품 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신선도’ 중요도 점수가 6.22점으로 전체 9가지 속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반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위생(청결성)’이 완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맛’이 각각 5.84점, 
6.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비가공 수산품에 대한 ‘제품의 신선도’ 중요도 점수는 

모든 내ㆍ외재적 속성 23가지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세 범주의 수산품 모

두 ‘제품의 독창성’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도 점수(3.69/4.33/4.42)를 보였다. 범주 별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식감’을 제외한 7가지 선택속성에 대하여 수산품 범주별 중요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특히 ‘제품의 신선도’의 경우 비가공(6.22)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반가공(5.38) 및 완전가공(5.78) 수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소비자들은 완전가

공 수산물 선택시 ‘맛’과 ‘소화성’의 중요성을 반가공이나 비가공 수산품보다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제품의 안전성’은 ANOVA의 분산분석 결과 가공정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바람직한 유의수준(P<0.05)을 만족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각 수산품 범주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세 범주의 수

산품 모두 ‘제품의 맛’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5.07/4.94/5.17)를 보였다.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

를 나타낸 속성은 비가공(3.70) 및 반가공(4.19)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독창성’으로 중요도 점수 결과

와 동일했다. 반면, 완전가공의 경우 ‘제품의 양’ 속성의 만족도 점수가 4.29로 9개 속성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범주 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제품의 소화성’과 ‘제품의 식감’을 제외한 

내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제품의 맛 5.77±1.1961) 5.74±1.217 6.06±1.231 6.990**
a,b<c

(Scheff)

제품의 영양 5.46±1.301 5.14±1.359 5.27±1.347 4.851**
b<a

(Scheff)

제품의 신선도 6.22±1.057 5.38±1.467 5.78±1.399 33.608**
b<c<a

(Dunnet T3)

제품의 안전성 5.78±1.488 5.58±1.273 5.78±1.311 2.378*
No difference
(Dunnet T3)

제품의 소화성 4.95±1.328 4.97±1.321 5.23±1.285 4.774**
a,b<c

(Scheff)

제품의 위생(청결성) 5.96±1.317 5.84±1.121 6.05±1.167 2.630*
b<c

(Scheff)
제품의 식감 5.25±1.330 5.10±1.232 5.19±1.243 1.232

제품의 독창성 3.69±1.642 4.33±1.586 4.42±1.659 20.321**
a<b,c

(Scheff)

제품의 양 4.79±1.359 5.17±1.188 5.05±1.324 7.383**
a<b,c

(Dunnet T3)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3> 수산품 가공수준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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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중요도 차이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 수산품 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신선도’ 중요도 점수가 6.22점으로 전체 9가지 속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반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위생(청결성)’이 완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맛’이 각각 5.84점, 
6.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비가공 수산품에 대한 ‘제품의 신선도’ 중요도 점수는 

모든 내ㆍ외재적 속성 23가지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세 범주의 수산품 모

두 ‘제품의 독창성’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도 점수(3.69/4.33/4.42)를 보였다. 범주 별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식감’을 제외한 7가지 선택속성에 대하여 수산품 범주별 중요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특히 ‘제품의 신선도’의 경우 비가공(6.22)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반가공(5.38) 및 완전가공(5.78) 수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소비자들은 완전가

공 수산물 선택시 ‘맛’과 ‘소화성’의 중요성을 반가공이나 비가공 수산품보다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제품의 안전성’은 ANOVA의 분산분석 결과 가공정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바람직한 유의수준(P<0.05)을 만족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각 수산품 범주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세 범주의 수

산품 모두 ‘제품의 맛’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5.07/4.94/5.17)를 보였다.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

를 나타낸 속성은 비가공(3.70) 및 반가공(4.19)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독창성’으로 중요도 점수 결과

와 동일했다. 반면, 완전가공의 경우 ‘제품의 양’ 속성의 만족도 점수가 4.29로 9개 속성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범주 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제품의 소화성’과 ‘제품의 식감’을 제외한 

내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제품의 맛 5.77±1.1961) 5.74±1.217 6.06±1.231 6.990**
a,b<c

(Scheff)

제품의 영양 5.46±1.301 5.14±1.359 5.27±1.347 4.851**
b<a

(Scheff)

제품의 신선도 6.22±1.057 5.38±1.467 5.78±1.399 33.608**
b<c<a

(Dunnet T3)

제품의 안전성 5.78±1.488 5.58±1.273 5.78±1.311 2.378*
No difference
(Dunnet T3)

제품의 소화성 4.95±1.328 4.97±1.321 5.23±1.285 4.774**
a,b<c

(Scheff)

제품의 위생(청결성) 5.96±1.317 5.84±1.121 6.05±1.167 2.630*
b<c

(Scheff)
제품의 식감 5.25±1.330 5.10±1.232 5.19±1.243 1.232

제품의 독창성 3.69±1.642 4.33±1.586 4.42±1.659 20.321**
a<b,c

(Scheff)

제품의 양 4.79±1.359 5.17±1.188 5.05±1.324 7.383**
a<b,c

(Dunnet T3)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3> 수산품 가공수준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차이

모든 선택속성에 대하여 범주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품의 안전성’은 중요도에서는 각 

수산품 범주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족도의 경우 비가공(4.57) 수산품이 반가공(4.86) 수

산품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p<0.01). ‘제품의 위생(청결성)’에서도 비가공 수산

품은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p<0.01). 반면 ‘제품의 영양’과 

‘신선도’ 속성에 대해서는 반가공이나 완전가공 수산물보다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3. 외재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1)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수산품에 대한 외재적 선택속성의 가공수준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포장용기의 디자인’ 속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비가공 수산품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가장 큰 선택속성은 1.34점의 차이

를 보인 ‘판매처 위생’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가격(1.07)’과 ‘포장용기의 안정성(1.00)’이 그 뒤를 이었다.  
 반가공 수산품은 ‘제품 가격’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가 0.99점으로 가장 크고, ‘포장재질의 

안전성(0.68)’과 ‘포장용기의 위생(0.67)’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완전가공 수산품 역시 ‘제품 

가격’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가 1.26점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판매처 위생(1.04)’, 
‘포장용기의 안정성(0.87)’이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아래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수산품에 대하여 ‘제품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가공 수산품,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판매처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만족도 차이가 큰 반면, 반가공 수산품은 ‘제품 포장(재질 

및 용기의 위생)’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내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제품의 맛 5.07±1.1341) 4.94±1.146 5.17±1.104 3.510*
b<c

(Scheff)

제품의 영양 4.96±1.138 4.54±1.178 4.71±1.026 11.733**
b,c<a

(Dunnet T3)

제품의 신선도 4.89±1.171 4.64±1.205 4.84±1.233 3.862*
b<a

(Scheff)

제품의 안전성 4.57±1.204 4.86±1.078 4.77±1.289 5.195**
a<b

(Dunnet T3)
제품의 소화성 4.67±0.989 4.56±1.053 4.61±1.044 0.917

제품의 위생(청결성) 4.56±1.258 4.90±1.175 4.99±1.187 11.817**
a<b,c

(Scheff)
제품의 식감 4.73±1.224 4.69±1.188 4.69±1.129 0.123

제품의 독창성 3.70±1.298 4.19±1.375 4.30±1.367 19.091**
a<b,c

(Scheff)

제품의 양 4.14±1.152 4.47±1.180 4.29±1.220 6.216**
a<b

(Dunnet T3)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4> 수산품 가공수준별 내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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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

2)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중요도 차이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 수산품 간 외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각 수산품 범주별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보인 항목과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

보면, 비가공 수산품은 ‘판매처 위생’ 중요도 점수가 5.86점으로 14가지 속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속성의 중요도 점수가 각각 

6.03, 6.1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세 범주의 수산품 모두 ‘포장용기의 디자인’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

도 점수(4.22/4.51/4.50)를 보였다. 
범주 별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영양성분 표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제조사 브랜

드’, ‘매장의 신뢰도’, ‘포장용기의 디자인’, ‘사용(취식)의 편리성’은 비가공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완전가공이나 반가공 수산품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제품 가격’의 경우 비가공(5.45) 및 

반가공(5.44)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완전가공(5.69) 제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5). ‘판매처 위

외재적 선택속성 비가공 t-value 반가공 t-value 완전가공 t-value

재료의 국내산 여부
중요도 5.151)

5.305**
5.01

4.872**
5.19

6.690**
만족도 4.74 4.64 4.69

영양성분 표시
중요도 4.84

4.924**
5.09

5.903**
5.27

8.504**
만족도 4.42 4.68 4.66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중요도 5.85
11.800**

6.03
9.416**

6.11
10.904**

만족도 4.98 5.37 5.34

제품 가격
중요도 5.45

12.812**
5.44

12.714**
5.69

15.403**
만족도 4.38 4.45 4.43

판매처 위생
중요도 5.86

16.839**
5.54

7.930**
5.79

13.185**
만족도 4.52 4.93 4.75

제조사 브랜드
중요도 4.62

3.814**
5.13

5.232**
5.14

5.655**
만족도 4.33 4.76 4.76

포장용기의 위생
중요도 5.56

12.165**
5.61

9.400**
5.65

9.785**
만족도 4.59 4.94 4.91

포장재질의 안전성
중요도 5.37

11.543**
5.47

9.227**
5.54

9.424**
만족도 4.39 4.79 4.80

매장의 신뢰도
중요도 4.93

5.894**
4.96

2.648**
5.17

6.666**
만족도 4.54 4.77 4.72

포장용기의 디자인
중요도 4.22

1.706
4.51

0.568
4.50

-1.473
만족도 4.07 4.47 4.62

판매처의 접근성
중요도 5.34

8.829**
5.20

2.017*
5.34

5.258**
만족도 4.73 5.07 4.93

사용(취식)의 편리성
중요도 5.25

8.622**
5.66

3.707**
5.73

4.202**
만족도 4.50 5.39 5.44

정부인증마크 여부
중요도 4.98

7.219**
5.10

7.842**
5.19

7.435**
만족도 4.40 4.59 4.66

포장용기의 안정성
중요도 5.54

12.335**
5.36

6.250**
5.66

12.292**
만족도 4.54 4.88 4.79

1) 평균값,  *P<0.05, **P<0.01

<표 5> 수산품 가공수준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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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중요도 차이

비가공, 반가공, 완전가공 수산품 간 외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각 수산품 범주별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보인 항목과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

보면, 비가공 수산품은 ‘판매처 위생’ 중요도 점수가 5.86점으로 14가지 속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속성의 중요도 점수가 각각 

6.03, 6.1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세 범주의 수산품 모두 ‘포장용기의 디자인’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

도 점수(4.22/4.51/4.50)를 보였다. 
범주 별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영양성분 표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제조사 브랜

드’, ‘매장의 신뢰도’, ‘포장용기의 디자인’, ‘사용(취식)의 편리성’은 비가공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완전가공이나 반가공 수산품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제품 가격’의 경우 비가공(5.45) 및 

반가공(5.44) 수산품의 중요도 점수가 완전가공(5.69) 제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5). ‘판매처 위

외재적 선택속성 비가공 t-value 반가공 t-value 완전가공 t-value

재료의 국내산 여부
중요도 5.151)

5.305**
5.01

4.872**
5.19

6.690**
만족도 4.74 4.64 4.69

영양성분 표시
중요도 4.84

4.924**
5.09

5.903**
5.27

8.504**
만족도 4.42 4.68 4.66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중요도 5.85
11.800**

6.03
9.416**

6.11
10.904**

만족도 4.98 5.37 5.34

제품 가격
중요도 5.45

12.812**
5.44

12.714**
5.69

15.403**
만족도 4.38 4.45 4.43

판매처 위생
중요도 5.86

16.839**
5.54

7.930**
5.79

13.185**
만족도 4.52 4.93 4.75

제조사 브랜드
중요도 4.62

3.814**
5.13

5.232**
5.14

5.655**
만족도 4.33 4.76 4.76

포장용기의 위생
중요도 5.56

12.165**
5.61

9.400**
5.65

9.785**
만족도 4.59 4.94 4.91

포장재질의 안전성
중요도 5.37

11.543**
5.47

9.227**
5.54

9.424**
만족도 4.39 4.79 4.80

매장의 신뢰도
중요도 4.93

5.894**
4.96

2.648**
5.17

6.666**
만족도 4.54 4.77 4.72

포장용기의 디자인
중요도 4.22

1.706
4.51

0.568
4.50

-1.473
만족도 4.07 4.47 4.62

판매처의 접근성
중요도 5.34

8.829**
5.20

2.017*
5.34

5.258**
만족도 4.73 5.07 4.93

사용(취식)의 편리성
중요도 5.25

8.622**
5.66

3.707**
5.73

4.202**
만족도 4.50 5.39 5.44

정부인증마크 여부
중요도 4.98

7.219**
5.10

7.842**
5.19

7.435**
만족도 4.40 4.59 4.66

포장용기의 안정성
중요도 5.54

12.335**
5.36

6.250**
5.66

12.292**
만족도 4.54 4.88 4.79

1) 평균값,  *P<0.05, **P<0.01

<표 5> 수산품 가공수준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생’의 경우 반가공 수산품(5.54) 중요도 점수가 비가공(5.86), 완전가공(5.79) 점수에 비해 낮았으며

(p<0.01), ‘포장의 안정성’ 속성은 반가공(5.36) 수산품의 중요도가 완전가공(5.66) 수산품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1).  

3) 수산물 가공정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각 수산품 범주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비교 결과는 <표 7>과 같다. 비가공 수산품은 ‘제
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 만족도 점수가 4.98점으로 전체 속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사용(취식)의 편리성’ 속성의 만족도 점수가 각각 5.39, 5.44로 가장 높았다. 
완전가공 수산품의 ‘사용(취식)의 편리성’ 만족도 점수는 모든 내ㆍ외재적 속성의 만족도 점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낸 속성은 비가공 수산품의 경우 ‘포장용기

의 디자인(4.07)’으로 중요도 점수 결과와 동일했다. 반가공과 완전가공 수산품은 ‘제품 가격’의 만족

도 점수가 각각 4.45, 4.43으로 14개 속성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범주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재료의 국내산 여부’와 ‘제품 가격’을 제외한 12개 선택속성에 대

하여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품 범주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품 가격’의 경우, 중요도에

서는 각 수산품 범주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만족도의 경우, 세 범주의 수산품 모두 유

외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재료의 국내산 여부 5.15±1.5011) 5.01±1.370 5.19±1.436 1.410

영양성분 표시 4.84±1.580 5.09±1.346 5.27±1.353 7.741**
a<c

(Dunnet T3)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5.85±1.223 6.03±1.036 6.11±1.010 4.851**

a<c
(Dunnet T3)

제품 가격 5.45±1.254 5.44±1.212 5.69±1.175 4.541*
a,b<c

(Scheff)

판매처 위생 5.86±1.210 5.54±1.230 5.79±1.121 6.575**
b<a,c

(Scheff)

제조사 브랜드 4.62±1.552 5.13±1.348 5.14±1.383 14.396**
a<b,c

(Dunnet T3)
포장용기의 위생 5.56±1.312 5.61±1.168 5.65±1.209 0.536

포장재질의 안전성 5.37±1.393 5.47±1.233 5.54±1.213 1.386

매장의 신뢰도 4.93±1.356 4.96±1.333 5.17±1.187 3.281*
a<c

(Scheff)

포장용기의 디자인 4.22±1.525 4.51±1.315 4.50±1.373 4.679**
a<b,c

(Dunnet T3)
판매처의 접근성 5.34±1.240 5.20±1.150 5.34±1.229 1.477

사용(취식)의 편리성 5.25±1.330 5.66±1.082 5.73±1.251 14.954**
a<b,c

(Dunnet T3)
정부인증마크 여부 4.98±1.577 5.10±1.455 5.19±1.467 1.645

포장용기의 안정성 5.54±1.289 5.36±1.261 5.66±1.128 5.106**
b<c

(Dunnet T3)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6> 수산품 가공수준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중요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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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 없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 모두 비가공 수산품의 만

족도가 반가공이나 완전가공 수산품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p<0.05). 특히 ‘포장용기

의 위생’, ‘포장재질의 안전성’, ‘판매처의 접근성’, ‘정부인증마크’ 속성은 중요도에서는 각 수산품 범

주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족도에서는 반가공이나 완전가공 수산품의 점수가 

비가공 수산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결과는 <그림 1~3>에 나타냈다. 
비가공 수산품의 경우(<그림 1>),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중점관리영역(Ⅱ)으로 나타난 속

성은 ‘가격’과 ‘포장재질의 안전성’, ‘섭취편리성’ 등 3가지로 모두 외재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 위생’ 및 ‘제품의 맛’ 등의 내재적 속성 및 판매처 위생 및 접근성 

등의 외재적 단서들을 비롯해 총 11가지 속성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계속유지영역(Ⅰ)에 위

외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재료의 국내산 여부 4.74±1.2221) 4.64±1.193 4.69±1.229 0.553

영양성분 표시 4.42±1.278 4.68±1.093 4.66±1.261 4.623*
a<b,c

(Dunnet T3)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4.98±1.341 5.37±1.184 5.34±1.220 10.312**

a<b,c
(Scheff)

제품 가격 4.38±1.277 4.45±1.034 4.43±1.216 0.365

판매처 위생 4.52±1.252 4.93±1.129 4.75±1.227 9.705**
a<b

(Dunnet T3)

제조사 브랜드 4.33±1.110 4.76±1.108 4.76±1.092 17.655**
a<b,c

(Scheff)

포장용기의 위생 4.59±1.192 4.94±1.046 4.91±1.161 9.553**
a<b,c

(Dunnet T3)

포장재질의 안전성 4.39±1.126 4.79±1.184 4.80±1.069 14.280**
a<b,c

(Scheff)

매장의 신뢰도 4.54±1.025 4.77±1.093 4.72±1.008 4.579*
a<b,c

(Scheff)

포장용기의 디자인 4.07±1.185 4.47±1.112 4.62±1.027 21.725**
a<b,c

(Scheff)

판매처의 접근성 4.73±1.194 5.07±1.074 4.93±1.182 7.393**
a<b,c

(Dunnet T3)

사용(취식)의 편리성 4.50±1.412 5.39±1.132 5.44±1.125 62.109**
a<b,c

(Dunnet T3)

정부인증마크 여부 4.40±1.234 4.59±1.220 4.66±1.193 4.134*
a<c

(Scheff)

포장용기의 안정성 4.54±1.223 4.88±1.236 4.79±1.175 7.046**
a<b,c

(Scheff)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7> 수산품 가공수준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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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 없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 모두 비가공 수산품의 만

족도가 반가공이나 완전가공 수산품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p<0.05). 특히 ‘포장용기

의 위생’, ‘포장재질의 안전성’, ‘판매처의 접근성’, ‘정부인증마크’ 속성은 중요도에서는 각 수산품 범

주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족도에서는 반가공이나 완전가공 수산품의 점수가 

비가공 수산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

가공정도에 따른 수산물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결과는 <그림 1~3>에 나타냈다. 
비가공 수산품의 경우(<그림 1>),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중점관리영역(Ⅱ)으로 나타난 속

성은 ‘가격’과 ‘포장재질의 안전성’, ‘섭취편리성’ 등 3가지로 모두 외재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 위생’ 및 ‘제품의 맛’ 등의 내재적 속성 및 판매처 위생 및 접근성 

등의 외재적 단서들을 비롯해 총 11가지 속성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계속유지영역(Ⅰ)에 위

외재적 선택속성 비가공a 반가공b 완전가공c F-value 사후검증

재료의 국내산 여부 4.74±1.2221) 4.64±1.193 4.69±1.229 0.553

영양성분 표시 4.42±1.278 4.68±1.093 4.66±1.261 4.623*
a<b,c

(Dunnet T3)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4.98±1.341 5.37±1.184 5.34±1.220 10.312**

a<b,c
(Scheff)

제품 가격 4.38±1.277 4.45±1.034 4.43±1.216 0.365

판매처 위생 4.52±1.252 4.93±1.129 4.75±1.227 9.705**
a<b

(Dunnet T3)

제조사 브랜드 4.33±1.110 4.76±1.108 4.76±1.092 17.655**
a<b,c

(Scheff)

포장용기의 위생 4.59±1.192 4.94±1.046 4.91±1.161 9.553**
a<b,c

(Dunnet T3)

포장재질의 안전성 4.39±1.126 4.79±1.184 4.80±1.069 14.280**
a<b,c

(Scheff)

매장의 신뢰도 4.54±1.025 4.77±1.093 4.72±1.008 4.579*
a<b,c

(Scheff)

포장용기의 디자인 4.07±1.185 4.47±1.112 4.62±1.027 21.725**
a<b,c

(Scheff)

판매처의 접근성 4.73±1.194 5.07±1.074 4.93±1.182 7.393**
a<b,c

(Dunnet T3)

사용(취식)의 편리성 4.50±1.412 5.39±1.132 5.44±1.125 62.109**
a<b,c

(Dunnet T3)

정부인증마크 여부 4.40±1.234 4.59±1.220 4.66±1.193 4.134*
a<c

(Scheff)

포장용기의 안정성 4.54±1.223 4.88±1.236 4.79±1.175 7.046**
a<b,c

(Scheff)
1) 평균±표준편차,  *P<0.05, **P<0.01
a~c Scheff, Dunnet T3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표 7> 수산품 가공수준별 외재적 선택속성의 만족도 점수 차이 치했고, ‘소화성’, ‘국산여부’, ‘매장신뢰도’ 등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과잉노력지양영역(Ⅳ)
에 나타났다. 노르웨이 고등어, 연어 등 고품질의 다양한 수입 수산물을 접한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

라 소비자들이 비가공 수산물 선택 시 원산지보다는 제품의 위생과 신선도 등 수산품 자체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제품의 양과 독창성, 제조사 브랜드, 용기 디자인, 인증

마크 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낮은우선순위영역(Ⅲ)으로 나타났다.
반가공 수산품의 경우(<그림 2>),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중점관리영역(Ⅱ)으로 나타난 속

성은 ‘가격’과 ‘신선도’ 등 2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제품의 내재적 속성인 수산품의 ‘신선

<그림 1> 비가공 수산품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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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조리 수산품의 경우, 어류 레토르트 파우치를 비롯해 즉석매운

탕, 즉석 주꾸미볶음 등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모든 재료와 양념이 정량만큼 준비돼 있어 물만 부어 

끓이면 되는 상품들이 많은데, 제품의 특성상 비가공 수산품처럼 눈으로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기 힘

들지만 냉장 상태의 수산품이 제품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확신을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재적 속성인 ‘안전성’과 ‘위생’, 
‘맛’을 비롯해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 ‘섭취편리성’ 등 총 9가지 속성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

두 높은 계속유지영역(Ⅰ)에 나타났다.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그림 3), ‘가격’과 ‘판매처 위생’, ‘제품의 안전성’ 등 3가지 속성이 중요도

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관리영역(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가공 수산품은 회, 초밥, 
생선 구이 등 판매처에서 즉석에서 가공조리 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가공 및 반가공 

<그림 2> 반가공 수산품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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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조리 수산품의 경우, 어류 레토르트 파우치를 비롯해 즉석매운

탕, 즉석 주꾸미볶음 등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모든 재료와 양념이 정량만큼 준비돼 있어 물만 부어 

끓이면 되는 상품들이 많은데, 제품의 특성상 비가공 수산품처럼 눈으로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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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재적 속성인 ‘안전성’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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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가공 수산품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수산품에 비해 판매처의 위생 및 조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보

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모든 수산품에 대하여 ‘제조사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품의 경우, 참치 통조림 등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이 소규모 영세기업에

서 제조 및 생산되어 판매처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어종의 경우, 안동 간고등어, 영광 

굴비 등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 또는 가공지역 자체가 브랜드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수산식품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타 공산품 및 농축산가공식품의 결과와는 달리(Jung 2012; Kim 
and Jang, 2014) 제조사의 브랜드가 가지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결과는 수산물 가공식품기업의 이미지가 수산물 제품평가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So and Kim(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3> 완전가공 수산품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16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박정아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비가공 수산품에 대하여 ‘제품의 신선도’ 속성에 가장 높은 중요성 점수(6.22)를 나

타냈고, 반가공(6.03) 및 완전가공(6.11) 수산품의 경우,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속성에 가장 

큰 중요성 점수를 주었다. 즉, 소비자가 비가공 수산품 선택 시 내재적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반면, 가공수산품 가공수산품의 경우 외재적 속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수산물 가공식품 구매시 제품의 전처리, 포장 등으로 인해 제품의 신선도를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외재적 단서를 내재적 속성의 대리지표로써 수산물 품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는 선행연구(Park, 2008; Park and Jang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비자는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 구매의 가장 큰 이점인 ‘사용(취식)의 편리성’보다도 ‘제품의 위생’, ‘유통

기한의 표시’ 등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속성에 보다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가공식품 역시 소비자에게 ‘식품’으로서의 기본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족도 점수의 경우, 소비자는 비가공 수산품의 ‘맛’에 가장 높은 만족도(5.07)를 나타내었으며, 반

가공(5.39) 및 완전가공(5.44) 수산품의 경우 ‘사용(취식)의 편리성’ 속성에 가장 큰 만족도 점수를 주

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도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비가공 수산품에 대해 내재적 속성에 가장 큰 만족

을 느끼는 반면, 가공수산품 구매시 외재적 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이다. 이는 수산물가공식

품의 구매를 통해서 편리성을 얻고자 할수록 향후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Kim(2011)의 결과와 그 맥

락을 같이한다. 전체 23가지 속성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획득한 속성은 비가공, 반가공 수

산품의 경우, ‘제품의 독창성’ 속성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으로 각각 3.70, 4.19점을 나타냈다. 
반면 완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양’ 속성 대한 만족도 점수가 4.2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소비자

의 완전가공 수산품의 ‘양’에 대한 낮은 만족도 평가 결과는, 총 14가지 외재적 선택속성에 대한 완전

가공 수산품 만족도 점수에서 ‘제품 가격’이 가장 낮은 4.43점을 획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소비

자들은 비가공 및 반가공 수산품에 비해 완전가공 수산품이 양이 작고 가격이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

는 것이다. 생선회, 초밥을 비롯하여 특히, 웰빙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및 어포 스낵 등은 중

량대비 고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격 대비 성능(가성

비)을 중요시 하는 소비성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Kim et al., 2017),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소비자

들에게 고가격에 부합하는 고퀄리티 제품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가공수준별 수산품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위생(청결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의 차이가 1.4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판매처 

위생(1.34)’, ‘제품의 신선도(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수산품 및 수산품을 취급하는 매

장의 ‘위생상태’를 비가공 수산품 구매 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위의 세 속성 모두 IPA 매트릭스 상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가 

높은 계속유지영역(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도-만족도 점수 차이를 고려할 때, 향후 비가

공 수산품에 대한 위생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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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1.34)’, ‘제품의 신선도(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수산품 및 수산품을 취급하는 매

장의 ‘위생상태’를 비가공 수산품 구매 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위의 세 속성 모두 IPA 매트릭스 상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가 

높은 계속유지영역(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도-만족도 점수 차이를 고려할 때, 향후 비가

공 수산품에 대한 위생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가공 및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 가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의 차이가 각각 0.99
점, 1.26점으로 전체 속성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두 수산품 범주의 ‘제품 가격’ 속성은 IPA 매트릭

스 상에서도 긴급하게 수정되어야 할 중점관리영역(Ⅱ)에 위치해 있다. 가격에 이어 반가공의 경우, 
‘제품의 위생(0.94)’, ‘제품의 맛(0.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완전가공 수산품은 ‘제품의 위생(1.06)’, ‘판
매처 위생(1.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의 위생’은 모든 수산품 범주에서 중요도-만족도 차이가 크

게 발생하는 속성에 해당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모든 수산 제품에 대해 제품의 위생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가공 수산품의 경우, 제품의 합리적 가격 책정과 더불어 제품의 맛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처에서 즉석에서 가공조리 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은 완전가공 수산품의 경우, 위의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판매처의 위생 상태를 개

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 단백질 공급원이자 향후 가공식품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

물을 대상으로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했다. 수산

가공식품 소비자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수산식품 산업체에게 소비자 트렌드

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제품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개별 속성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수산물 가공식품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산물 외에 다른 식품군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제품군에 따른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 속성의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보

다 포괄적인 식품 소비자 행동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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